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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은 공적으로, 꾸중은 사적으로     16-08-03

대인 관계에사 칭찬을 할 때와 훈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훈계를 할때 조심을 해야할 점은 상대가 모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동과학자들은 “칭찬은 공적으로, 훈계는 사적으로” 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최근에 저는 유명한 종교지도자가 전세계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주신 실화를 기억합니다. 유타주의 한 동네에서 매일 신문을 배달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가호호에 신문을 배달하면서 빨리 하려다 보니 신문이 어떤 때는 하수구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무 울타리 밑으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소년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신문을 던지면서 동네를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신문 배달 소년이 좀더 조심스럽게 신문을 배달하지 않는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돌렸습니다. 집집마다 그 탄원서에 서명을 해서 그 배달소년의 상사에게 전달하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배달원을 교채하든지 아니면 그 소년의 배달 방법을 고쳐달라는 의도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는 분의 부인은 그 탄원서에 서명을 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그만큼이라도 배달을 하는 것이 대견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문 뭉치는 무겁고 배달 할 곳은 많고 학교에 가야할 시간은 촉박하니 약간의 실수도 있을 수 있겠다는 이유로 그 부인은 서명을 거절했습니다. 탄원서는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신문배달 사무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수일 후에 서명을 거절한 부인은 퇴근한 남편을 보자 한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그 신문배달 소년이 자기집의 차고에서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은 자기가 봉사를 한다고 믿었던 동네 사람들로부터 탄원의 대상이 된 것을 참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으로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자살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살 동기가 낙담 아니면 모욕감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든지 훈계를 하려면 사적으로 하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창피를 주는 언행을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경영인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할 것입니다.


수집음을 잘 타는 한 남자가 술을 한 잔 하기 위해서 빠에 들렸습니다. 자기와 반대 쪽에 아주 매력적인 여자가 앉아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용기를 내서 그 여자에게 닥아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음성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 제가 옆에 앉아서 당신하고 대화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는 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뭐라고요? 나하고 하루밤 같이 자자구요? 나는 그런짓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이 없이 창피를 당하고 쥐구멍을 찾듯이 살짝 자기 죄석으로 돌아 왔습니다. 조금 후에 이 번에는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닥아왔습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말을 조용히 했습니다. “아까는 미안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심리학자입니다. 나는 사람이 창피를 당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런 창피를 준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말을 듣고 있던 그 남자는 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치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한 번 나하고 자 주는데 $1,000을 달라고요? 너무 비쌉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그 여자는 더 큰 창피를 당했 습니다.


종업원들이나 자녀를 훈육할 때 징계나 질책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질책을 꼭 해야할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그럴 때는 질책을 받는 상대가 과도한 모욕감이나 무시를 당했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입니다.  한번의 칭찬은 열번의 질책보다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잘못하는 점을 지적하기보다 잘하는 점을 착안하여 그 때 마다 칭찬을 해주는 방법이 행동교정을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그 점에 등의를 합니다. 칭찬은 공적으로, 훈계는 사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